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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수도권 최초‘치매안심병원’9월부터 운영
- 인천 제1·2시립노인치매전담요양병원,‘치매안심병원’으로 지정 -

- 중증치매환자 환자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기대 -

인천시가 수도권 최초 ‘치매안심병원’운영을 통해 중증치매환자들

의 전담치료 및 관리를 본격화 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 제1·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치매

안심병원으로 31일 지정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중증치매환자의 치

료·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 

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(치매에 동반되

는 폭력, 망상 등의 증상) 및 섬망을 동반한 중증치매환자를 전문적으

로 치료·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으로, 보건복지부가 전국 77

개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 설치(시설·장비·인력)가 완료된 

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. 

 

인천시는 전국 8번째,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지정됐으며 총 83개의 병

상을 운영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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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선정되기 위

해서는 일반 환자와 구분된 치매환자 전용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

다.

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 전용시설

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치매전문병동(지하1층·지상3층·연면적 

970㎡·46병상)을 증축했으며, 39종의 전문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 인

력(신경과·정신과전문의 등)을 갖춰 집중치료 환경을 구비했다. 

또한 지난해 ‘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’사업에 선정된 제1시립노인

치매요양병원은 올해 3월 기존 치매전문병동 37병상에 에너지 향상 

및 실내 공기질 개선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. 

입원대상은 3개월 이내 단기집중치료 후 가정 또는 지역사회 복귀를 

목적으로 하는 행동심리증상 및 섬망을 동반한 치매환자로, 입원 전

부터 퇴원 후 까지 전 과정 병원과 연계해 개별관리 및 맞춤형 사례

관리를 받게 된다. 

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“우리 시에 ‘치매안심병원’이 지정되면

서 그동안 정신의료기관,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온 치매환자가 

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”면서 “앞으로도 환자와 

환자 보호자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살던 곳에서 노후

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에 더욱 노력 하겠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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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치매안심병원 지정 브랜드 로고 


